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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상 여러분과 같이 공생(共生)·공용(共

用)·공체(共體)·공식화(共食化)하고 있고 

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한자리를 하고 있는 

까닭에,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로서 서

로 헤어졌다가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고, 오늘

도 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만난 것을 너무나 

기쁘게 생각합니다.

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

분잡하게 다니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? 지금

은 세계적으로나 만방에 다 도제 양성(道弟

養成)이 시급한 시대라고 봅니다. 타력 신앙

으로써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항상 그렇게 나

아가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광대무변한 인간

의 도리 또는 법신(法身)의 도리, 부처 될 도

리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

봅니다. 

우리가 더할 수 없는 고등 동물로서, 만물

의 영장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

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

다.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세계

를 볼 수 있고, 세계를 조절할 수 있고, 또 세

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

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

수 있는 것입니다. 어떠한 체제에서도 살아나

갈 수 있게끔 리드해 가면서 세계를 조절해 

나간다면 지금 공산주의니 중도니 왈가왈부

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평화롭게 정상적

인 체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, 그런 세계가 

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발

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공업도 발전하고 또 

의학도 발전했지만,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을 

다 꽃피웠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, 또 그런 반

면에 뭐든 오염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

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사람

의 마음이나 여러 생물이 오염으로 인해 그냥 

스러져 가야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친다면, 

인간다운 도리를 못 하는 우리를 어디 인간이

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인간으로 태

어나서 비록 한 철을 지내다가 가지만 그 시

기에 얼마만큼 인간답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

것은 생각해 볼 점이지요.

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듯이, 이거는 아주 

고고한 말이 아니라 무식하지만 순박한 얘기

로서 한마디 표현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다

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셨으

면 합니다. 작년 씨를 심어서 올해 추수를 해 

들이듯이 여러분이 다 수박이라면 작년 씨로

써 수박이 된 거지 작년 씨가 없이 어떻게 수

박이 됐겠습니까? 여러분은 작년 씨로 인해

서 수박이 된 것입니다. 그러니 누구한테나 

물어보십시오. 작년 씨를 바깥에서 찾을 수 

있겠나. 바로 씨와 살과 껍질이 다 한데 합쳤

습니다. 혼합이 돼서 수박이 된 겁니다. 그래

서 그 안에 씨가 있지 딴 데 씨가 있는 게 아

닙니다.

그래서 인간이나 저런 식물이나 또는 흙이

나 바람이나 불이나 또는 공기의 생명도 다 

이 씨로 인해서 나온 것이죠. 근본 원소가 있

다는 뜻입니다, 그게.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

발견하고자 할 때는, 수박은 자기 안에 들어 

있는 씨로 인해서 생겨났고, 그 수박을 일체 

중생에게 다 먹이고도 그 씨가 되남아서 그 

씨를 또 심고 또 먹이고 또 심고 또 먹이고 

하니,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는 걸 먼저 

알아야만 합니다. 사람이 생겨난 것만큼 먹

고 살 수 있다.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 수 

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살 수 있다 이겁

니다.

 그러니 우리는 그 씨를 무조건 의심을 하

기 이전에, 의정을 만들어 준다 이러기 이전

에 무조건 자기 수박 속에 씨가 있다는 거를 

미리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. 스스로 의정이 

나는 거하고 만들어서 의정을 내는 거하고는 

천지 차이로 다릅니다. 여러분은 그 차이가 

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를 겁니다, 아마. 

그러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더라

도 그 수박에 의해서, 나고 드는 모든 것이 다 

그 안에 있으니까, 거기에서 다 내고 들이고 

하는 거니까  거기에다 놓고 가는 게 첫째로 

중요합니다.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침착하게 무

심(無心)으로써 수박씨를 싹 틔우는 겁니다. 

그래서 무심도(無心道)로써 그 수박이 싹이 

나 가지고 길러져서 거기서 수박이 열려. 열

려 가지고 그 수박이 무르익어서, 여러분한테 

그저 내주어도 줄지 않고, 또 넣어도 두드러

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자라나게 되죠. 아

마도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‘청정(淸淨) 

자재천궁(自在天宮)’이라고 할 수 있겠죠.

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도리를 지금 이렇

게 알고 또 거기다 놓고 갈 때, 지난번에도 얘

기했지만 점수나 돈오가 따로 있는 게 아니

죠. 또 내 씨가 진짜 있다고 믿고 거기 놓고 

돌아갈 때, 스스로서 둘이 아닌 도리가 나오

고 거기서 유(有)와 무(無)의 세계가, 이 세상

이, 우주가 그냥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

의정이, 대 의정이 나는 겁니다. 그때 의정이 

적든 크든 다 나는 거지, 내가 우정 의정을 내

서 의심하는 것은 그거는 빈 맷돌에 물건 넣

지 않고 그냥 돌리는 거나 마찬가집니다. 그

러니 그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

참으로 이 도리를 알아서 마음과 마음이 

서로 우주 법계에 두루 할 때에, 저런 화성에

도 그렇고 딴 혹성에도 다 생명은 있지만, 생

명이 남의 눈에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 보이

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재 요건이 여러

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. 또 그뿐이 아

니죠. 지금 이 세계가 서로 왈가왈부하고 싸

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조절하고 조절치 

않고, 떼어 놨다 붙였다 붙였다 떼어 놨다 이

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우리에게 없다

면 그것을 리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. 언

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. 이 세계는 여러분

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입니다. 이 세계는 여

러분의 주먹 가운데에 딱 들어 있다 이겁니

다. (중략)

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. 

“야, 오염 물질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확고부

동하게 되질 않고 사람들이 모두 잘못만 저

지르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이러니 이걸 어떡

하느냐.”라고. 정치해 나가는 것도 뭐 어떻고 

어떻고 그런단 말입니다. 그래서 나는 그랬

죠. 내 생각에 속으로, 잠자코 있으면서 하는 

소립니다. ‘야, 모두가 한생각에 중용을 할 

수 있는 것이 이 도리거늘, 일체제불과 일체 

중생이 다 한마음에 뭉쳐서 한생각을 낸다면 

다 해결 날 수 있을 것인데, 왜 타의의 딴 사

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나.’ 정치하는 사람 원

망해 봤자 그게 그거예요. 

왜냐하면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아버지 노

릇을 해 보시죠? 조금 잘 돌아가면 아버지가 

수월하고 또 그 자식들도 부인도 일가친척들

도 다 “아휴, 저이는 근면하고 아주 착실하게 

잘 산다.” 하고, 그게 망해 가지고 잘 안될 때, 

그럼 속상해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

은 “저건 저러니까 저렇게 됐지.” 이러죠. 부

모는 안타까워하겠지만 자식들이나 일가친

척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그거는 금이 가고 말

아요. 당신은 뭘 잘했다고 술만 먹고 그러냐 

이러죠. 이 속을 (가슴을 짚어 보이시고) 알

아주지 않죠. 

그러니까 그럭할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다

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

산하대지의 어머니가 된다면, 그리고 자녀들

을 키우는 바로 태양의 아버지가 된다면…. 

또는 다 키워서 거름도 잘 먹일 수 있고 태양

인 아버지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부

가 돼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

그런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리고 

자식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고요. 

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

니까? 가정에서 하는 일은 표시도 나지 않으

면서도 야, 밥해야지, 먹어야지, 빨래해야지, 

치워야지 또 딴 사람이 오면 뭐 어쩌고 어쩌

고 하다 보면, 이 엉덩이가 무겁고 다리가 무

겁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남편이 

들어와요. 그러면 또 받아 줘야 하는 이치가 

있죠. 그리고 심부름해 줘야 하죠. 그럴 때에 

그 말 한마디가 약이에요. 

아주 “여보!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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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중 의 술 의  특 징
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.
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.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.
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.(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.)
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. (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.) 
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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